
중국, 폐플래스틱수입“블랙홀”
2007년세계수출량의 70% 점유…폐기물불법수입규제강화

중국플래스틱리사이클시장이큰전환기를맞이하고있다.
중국은 2000년부터폐플래스틱수입이 3배이상늘어나고 2007년
에는 648만톤으로 세계 폐플래스틱 수출량의 70%를 소비한 것으
로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 12월 환경대책에 관한 통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5
만개가넘는플래스틱회수기업을재편하는데성공했다.
중국은플래스틱리사이클관련폐플래스틱수입기업 1236사, 회수
기업 1000사이상이연안지역 14곳에집결해있으며전국적으로 5
만사정도가분포해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폐플래스틱 수입·회수기업의 종업원수는 총 50만명에 달하고 있
다.
중국의 폐플래스틱 리사이클은 임금 코스트가 낮아 노동집약적인 MR(Material Recycle)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반면, CR(Chemical Recycle) 시설은 거의 전무하며 쓰레기 소각발전, 열 회수와 같은 TR
(Thermal Recycle)도적은편이다.
중국은 1인당플래스틱소비량이 22kg으로 일본의 25% 수준에불과하나경제발전에힘입어연평균 10% 이
상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 2007년에는내수회수리사이클 800만톤, 내수 폐기량 1640만톤으로리사이클률(회수량/폐기량)
이 48.8%에달했음에도불구하고폐플래스틱수입량이 684만톤으로 10.6% 증가했다.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코스트 절감을 위해 재생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어 공급부족을 수입으로 충당
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선진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을 수입하는 사례가 다발적으로 일어나
고있으며, 2004년에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 회수제품에생활쓰레기가혼합된사례가적
발돼일본산폐플래스틱수입을금지한바있다.
2007년에는전체폐기물수입량에서폐플래스틱이차지하는비중이 16%에머문반면, 환경검사불합격건수
는 407건으로 56%에달했다.
이에따라중국정부는폐플래스틱수입관리체제를강화할방침이다.
2005년부터해외공급기업에대한등록제도를도입해일본은 57사 정도만허가를얻었으며, 신규신청접수는
아직재개하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적재전및통관검사강화및대리인등록제도를도입함으로써관리를강화하고있다.
수입기업과회수기업에대한 2중 관리구조는 2007년 12월 폐소료회수화재생이용오염공제기술규범이실시
되면서큰변화가나타났다.
회수·수송·전처리·재생가공단계에서통일된환경대책기준을규정하고연안지역의환경오염에대응하기위
해회수기업에대한허가제도를도입했기때문이다.
최근산업지구에서관리형리사이클단지로의이행도시장재편가능성을뒷받침하고있다.
이미 Zhejiang의 Ningbo 및 Jiangsu의 Taichang 등을포함해배수처리등유틸리티시설을완비한리사이
클단지가 10곳정도조성되고환경처리시설을설치할자금력이떨어지는중소공장은폐쇄하고있다.
최근에는원료가격이폭등하면서성형기업과 2차가공기업등이리사이클사업에참여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
다.
회수기업과 수입기업에 대한 2중 관리체제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경제 원리에 근거해 일부 메이저를 중
심으로M&A를추진함으로써내수시장의집약도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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